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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보고가는 마을｣운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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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 은 5․16 군정기 1962년 라북도가 추진한 ｢보고가는 마을｣운동

을 소개하고, 당시의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농 지역개발 기의 사업내용과 그 

의미가 재 마을 단  농 지역개발과 어떻게 연계되어 오고 있는지를 찾고자 

하 다. 이를 하여 1960년  잡지, 신문, 보고서 등의 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실시하 다. 

1962년도 ｢보고가는 마을｣은 총 4,031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각 부락의 지도

자들은 ｢농 의 등불｣로 지정되었다. 당시 련 자료의 재구성을 통해 ｢보고가

는 마을｣이 재건국민운동과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이론 , 행정  틀 내에 있었

고, 신생활운동과 생활개선사업이 실질 인 사업내용으로서, 해방이후 라북도

가 자체 으로 추진한 최 의 농 지역개발사업이며,  주도로 추진된 국의 

모범부락 운동의 시발 임을 확인하 다. 한 ｢보고가는 마을｣은 시찰과 견학

을 한 일종의 부락, 시부락이었고, ‘ 마을’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등

장한 최 의 사업이었다. 본 연구는 국가의 정책을 심으로 한 지 까지의 농

지역개발사에서 간과되어 온 미시 인 지방사를 발굴하 다는 측면에서 향후 

련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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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살아있는 마을은 자꾸 변해간다.1) 마을은 민한 사회변화의 지표일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출발  내지 근거지가 된다(김일철, 1982). 마을

은 지역  집단으로서 국가의 구성요소이다. 곧 국가통치와 발 의 출발

으로 뿐 아니라 결실이 뻗어 내려가는 종착 인 것이다(박서호․박창

홍, 1993). 이에 따라서 마을의 쇠퇴를 막고, 활성화하기 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마을사업 역시 시 의 필요와 패러다임

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왔다. 이와 같이 마을은 근 화를 실 시

키는 실험의 장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 정착을 재 시키는 정치도장이 

되기도 하 다. 자연  변화에 도 하는 인  변화의 실험장이기도 하

다(김일철, 1982). 

우리나라 근 사에서 농 개발은 일제 강 기 1930년  농 진흥운

동부터 시작되어 왔다. 해방이후 농 지역사회개발사업, 재건국민운동,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지고, 최근 어메니티 개발과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

으로 확장되어 왔다(허남 , 2011). 농 개발사업을 연구한 기존 연구

에서는 농 개발사업의 기 시 을 1950년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설

정하고 있다(강 은, 2012). 

그동안 농 개발과 련한 연구는 국가의 지배정책사로서 근되어왔

으며(김 미, 2008), 1960년  반의 농 개발과 련된 연구는 다

수가 농 개발 분야에서는 ‘재건국민운동’과 ‘지역사회개발사업’이고, 여

성과 련한 ‘신생활운동’, ‘생활개선운동(사업)’등 일부가 국가 정책사로 

연구되어 왔다. 새로운 농 개발수단의 도입 배경에는 정치  동기도 매

우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1960-1970년 에 추진되었던 농 개

1) 1962년도 라북도가 제시한 ｢보고가는 마을｣운동의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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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의 부분은 정치  변 기에 통치권자의 심과 발상으로 제창되

고 추진되어 왔다(한국농 경제연구원, 1992).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

동과 같은 농 개발에 한 구상과 노력은 이미 1960년  반부터 있

어 왔다고 볼 수 있다(정갑진, 2009). 

그러나 어떠한 사업과 정책이 구상되고 추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미

시 인 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농 근 화가 시작된 

1960년 의 농 지역개발은 일제 강 기 농 진흥운동과 1970년  새

마을운동을 연결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1960∼70년  농  사회는 

아직 역사학계의 미개척지(김 미, 2011)로서 련 연구와 자료는 무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라북도의 ｢보고가는 마을｣운동은 1962년 당시 박정희 의장이 지방 

시찰 후 연설에서 “농 에 명을 일으키고 있는 상록수운동”이라고 평가

할 만큼 구체  실재이다. 즉, ｢보고가는 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권이 집

권 기에 농 지역개발사업과 정책에 한 경험을 구성하는 실체 인 

사업으로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농 개발은 각 시 에 따라 완 히 상이한 시 정신과 개발의 패러다

임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유사성 한 내재하

고 있다(허남 , 2011). 이 때문에 과거 추진된 농 개발사업의 내용 분

석은 재 추진되고 있는 농 개발사업의 사회 , 역사  배경과 마을 

지도자 등 추진주체의 경험구조를 이해하고, 앞으로 농 개발의 방향성

을 모색하는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농 지역개발의 기 시기인 1962년 추진된 

｢보고가는 마을｣운동이 어떻게 구성되고 추진되었는가, 둘째, 당시 정

치․사회  조건하에서 동시에 추진되었던 재건국민운동과 지역사회개발

사업, 신생활운동 등과 사업 내용과 운  계는 어떠하 는가, 끝으로, 

｢보고가는 마을｣운동이 농 마을 개발 사업으로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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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이 재의 농 개발에 해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평가의 유효

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실증 으로 뒷받침하기 하여 1960년  

잡지와 신문기사, 보고서 등의 련 자료 통해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실

시하 다. 더불어 이와 같은 들을 검토하여 이후 50년의 농 지역개발

의 역사  창기의 사례를 정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해방 후부터 재건국민운동까지의 운동 

2-1. 재건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 

통사회에서 근 자본주의 사회로의 농 의 변화를 농 근 화라고 

일컫는다고 하면 농 근 화의 일획을 는 시 은 무엇보다 박정희 시

기의 새마을운동이라 할 것이다(김 미, 2008). 새마을운동 기원에 

한 역사  논란이 있지만, 재건국민운동은 같은 통치자를 통해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실질 인 경험  토 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박진도와 

한도 (1999)은 재건국민운동과 농어민소득증 특별사업을 새마을운동

의 사(前史)로 배치하고, 박정희가 일 되게 농민(국민)의 근면․자

조․ 동정신과 지도자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시하며 

그 유사성을 지 하 다. 

재건국민운동은 ‘5․16 군정기’(1961. 5. 16∼1963. 12. 16)에서 시

작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구인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정 으로 국

의 마을을 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군정이 종식된 이후 1964년 민간

운동으로 환 유지되었다가, 새마을운동이 정착되기 시작한 1975년 12

월 해체되었다. 재건국민운동이 민간으로 환된 1964년 이후 마을 고

사업에 을 두며 지역사회운동에 실질  향력을 끼쳤으며, 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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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고의 시발 이 되었다(김익동, 1995). 

지 까지 선행연구에서 재건국민운동은 쿠데타 세력의 통치방식을 해

명하는 차원이 아니면 지역사회개발 발 과정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단편

으로 언 되었을 뿐이고, 평가의 틀도 실패한 ‘ 제운동’이라는 시각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허은, 2003a). 허은(2003a)은 재건국민운동

을 일제시기와 1970년 의 간에 치했던 로부터 제 운동이라는 

측면보다 1950년 가 배태한 국가주도와 민간주도라는 두 국민운동 지

향의 이라는 측면에 더 주목하기도 하 다. 

재건국민운동에서는 성공을 한 가장 확실하고 이상 인 방법을 교육

에서 찾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 목표와 내용이 제시되었다. 교육내용

에 있어서 1961년도에는 신생활운동 심으로, 1962년도 반에는 인간

개조와 사회개조를 심에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사상  통일과 단합을 

통한 향토개발 심으로 변하 다(채우공, 2004). 주요 계몽교육 사업은 

크게 민계몽, 가족계획 계몽교육, 문맹교육 등으로 추진되었다. 

재건국민운동은 군정에 의해 1961. 5. 24 ｢최고회의법｣공포와 함께 

재건국민운동본부 발족을 한 비업무를 개시하고, ｢재건국민운동에 

한 법률｣을 공포(6. 12), ｢재건국민운동본부직제｣를 공포 시행(6. 

27)하 으며, 각  진회 회칙을 제정, 시달(6. 30)하 다. 6월 22일

까지 서울지부 하 9개구의 진회 결성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국의 시, 군, 읍, 리, 동 등 각  행정기구단 마다 국민운동의 국  

조직체로서 지구 진회를 결성했고, 각종기 , 사회단체 등에서 집단

진회를 조직했다(재건국민운동본부, 1963). 단 집권 2달여 만에 말단행

정조직까지 정비하면서 국가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강화한 것

이다. 

1962년 8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 원회에서 ‘국민운동 항구화 

방침’을 결의하 고, 재건국민운동의 비정치  민간주도 운동을 요체로 



서만용⋅박수  / 북 ｢보고가는 마을｣운동에 한 고찰346

하는 ｢재건국민운동에 한 법률｣의 3차 개정이 동년 11월 20일 이루어

졌다. 개정된 법령에서 운동의 정의는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하여  

국민이 민주주의 이념아래 동단결하고 자립자조정신으로 향토를 개발

하며 새로운 생활체제를 확립하는 운동”으로 제시되었다. 재건국민운동본

부가 지도하는 운동도 “1.국민사상함양 2.동포애발양 3.국제친선 4.향토

개발 5.생활개선 6.사회기풍진작 7.향토교육 8.청소년  부녀지도육성 

9.기타 국민운동 개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 되었다( 재호, 2010). 

군사정권이 벌인 재건국민운동은 그간 조세 수취, 징병, 미곡수집 등

에 한정되었던 농 에 한 국가권력의 향력을 생활양식, 의식계몽, 

가족계획 문제 등 실생활에까지 확 해 가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허

은, 2003b). 

2-2.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 

재건국민운동으로 수렴되었던 민간주도 국민운동의 실천방식은 생활

운동(신생활운동), 종교운동(기독교 사회운동), 윤리사상운동(국민사상

운동)형태를 띠고 있었다(허은, 2003a). 그 에서도 농 주민들에게 

많은 향을 끼친 것은 생활운동(신생활운동)이다. 

신생활운동은 일제강 기 생활개선운동의 맥을 이으면서 진행되었고, 

5․16군사쿠데타 후의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으로 그 주요 논리와 

내용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일상의 근  개조를 달성하고자 했던 일련의 

근 화 기획을 시계열 인 연속성에서 이해하게 해 다(김은경, 2009). 

해방 직후 엘리트의 사회문화와 생활문화 비 은 국가 건설과 이를 

한 주체형성이라는 민족주의  에 입각한 생활개선 내지 신생활의 

계기로 연결되었다(임종명, 2012). 민족․국가  주체의 구성 등의 내

용과 의미를 가진 신생활운동은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1945년 11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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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을 목 으로 하는 최 의 조직인 ‘신생활 회’가 조직되었다. 신생

활 회는 ‘건국과 국태민안’이라는 민족주의  에서 ‘ 생활의 과학

화와 합리화, 극기 인 건 생활’을 목 으로 조직되었다(자유신문, 

1945. 11. 18).

신생활운동은 해방이후 의 일상생활에 한 통제를 통해 국가 건

설과 후 재건을 달성하기 해 기획되었다(김은경, 2009). 신국가건

설운동 차원에서 개된 국가주도의 신생활운동은 1949년 부녀국 산하

에 생활개선과를 설치하고 신생활업무를 장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1951년 시생활개선법을 통한 사회부의 시생활개선 원회 활동과 

1955년 보건사회부의 의례간소화운동 등이 추진되었다. 당시 1954년 

생활개선업무를 장하던 부녀국은 ‘국민생활 합리화 3  목표’를 설정하

고 체계 으로 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다(보건사회부, 1987).

‘합리화․과학화․간소화’를 슬로건으로 했던 1950년  신생활운동에

서 “가정은 자본주의  국가 형성에 기여하는 말단 소비조직이자 소비통

제의 단 로 인식”되었다(김은경, 2009). 재건국민운동에서 추진했던 다

양한 신생활운동은 이승만 정권부터 국가가 직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하는 수단이 연장되어 온 것이다. 

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유달 (2  본부장, 1961. 9∼1963. 4)과 이

구(3  본부장, 1963. 5∼1964. 2) 등이 1961년 3월 김팔 , 김기석 

등 지식인집단과 함께 ‘신생활 의회’를 조직할 만큼 신생활운동과 재건

국민운동과는 직 인 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의회를 조직하고 

‘국민신생활운동’의 지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재건국민운동 직후의 7가지 

실천요강의 세부항목으로 그 로 반 되었다(허은, 2003a). 그러나 신

생활운동의 계몽 상자들은 일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와 

이해에 계없이 당시의 각 집단들이 신생활운동을 통해 가지는 도구  

수단으로서 의미는 달랐다. 신생활운동에 한 정권의 조는 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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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안에 해서는 극 인 조(경향신문, 1961. 3. 13)이었지만, 

의회는 자신의 이해 계가 얽  냉담 (경향신문, 1960. 9. 27)이었다. 

1950년  신생활운동은 학생들이 주도 으로 개하 다. 특히 4․

19 이후에는 신생활운동으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학원민주화운동이 

개되고, 고등학생들까지 포함한 ‘학생계몽 ’까지 구성되는 등 이후 국

민계몽운동으로 확 되어 나갔다. 그러나 여성들의 신생활운동에서는 구

체 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해야 할지에 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

고, 여성단체에서는 7․29선거를 앞두고 신생활운동을 정치운동으로 

확 시켰다(윤정란, 2010). 

신생활운동은 가정이 주체이자 상이 되는 “가정을 근 으로 개조

하기 한 가정개량운동”이며, “그 것의 심은 의식주의 개량”에 있었다

(김은경, 2009). 구체 인 운동의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의(衣)생활 개선운동으로 ‘의복간소화와 국산품애용’, ‘한복의 개량과 

양장의 상용화’, ‘신생활복의 착용’등이 추진되었다. 식(食)생활 개선운동

은 ‘백미 약과 혼․분식 장려’, ‘ 양 인 식단과 음식 생’과 련한 내

용이 추진되었고 주(住)생활 개선운동으로 ‘연료 약을 한 아궁이 개

량’, ‘효율 인 동선의 배치와 부엌 개량’, ‘부엌과 화장실의 생’등이 추

진되었다. 

신생활운동은 가정개량과 통제를 통한 후재건운동이었다. 당시 보건

사회부 장 인 손창환은 “시  진운에 응한 의례규범을 확립하여 국

민생활 질서를 규제하고 신생활운동에 기여함”이 국가가 담당할 무라

고 지 하기도 하 다(허은, 2003a). 그러나 신생활운동은 후라는 어

려운 당시 들의 실에 기반하지 않고, 당  차원의 담론과 실

의 괴리가 많아 가시 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신생활운동은 1950년  후반 농림부의 교도사업이나 한미합동경제

원회의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경쟁 혹은 조응하면서 진행되었고,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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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의 재건국민운동과 이후 새마을운동으로 그 운동의 맥을 이어나

갔다(김은경, 2009). 

2-3. 지역사회개발사업(地域社 開發事業) 

신생활운동 등의 민간주도 국민운동 이외에도 1958년부터 미국 원조 

당국에 의해 추진된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등이 재건국민운동에 직 인 향을 끼쳤다. 

재건국민운동 계자들은 지속 으로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한 실

인 당면과제 해결과 성취에 을 두기 해 향토개발 필요성과 재건

국민운동에서 주된 사업 역으로의 자리매김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

는 재건국민운동을 민간운동의 성격을 확 하고, 항구성을 가진 범국민

운동으로 자리잡기 한 방법이었으며, 당시 시범 으로 추진되고 있었

던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사(前史)로 외국 종교단체들이 주도한 1954년의 농

진흥사업(a Community Coordinated Development Program/CCDP)

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운크라)와 주한민사처가 주도한 ‘부락 사사업

(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ject/CDEP)’, 유네스코의 

‘신생활교육’활동 등이 추진되었다(허은, 2004).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55년 한미합동경제조정 실(OEC)의 지역사회

국장이었던 아담스(Lucy W. Adams)가 U.N과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가 채택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도

입을 권장함에 따라 1958년 9월 부흥부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 요강｣이 

통령령(제1384호)로 공포되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다(한국농 경

제연구원, 1999). 이후 10월 부흥부 장 을 원장으로 하여 내부무, 문

교부, 농림부, 보사부, 부흥부 5개 부서 차 이 참여하는 ‘지역사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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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원회(NACOM)’을 설치하 고, 각 도와 군단 에 민  ‘지역사회

개발 원회’를 두고, 군에는 군수를 원장으로 하여 군의 계과장, 교

육감, 농사교도소장, 동조합장  앙에서 견된 지도원으로 ‘지역사

회개발 군 원회’를 두었다. 시범부락에는 ‘지역개발부락계’가 조직되어 

운 되었다(한국향토문화 자 ).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당시 신생활운동 등 민간주도 운동과는 달리 비

조사 등을 통한 체계 인 근방법2)을 가졌고, 이러한 은 정부3)와 교

수 등의 지식인 집단과 들의 사업에 한 인식은 차이를 가져왔다.

미 원조 당국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은 ‘국민생활의 맨 바닥까지 내려

가 물질  생활양식의 개편뿐만 아니라 정신  변화를 추구’하는데 목

을 두었다(박정삼, 1963). 미 원조 당국의 의도에 지지하거나, 실무를 

맡았던 지식인 집단에서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우고4), 자조 동정신을 배양하여 료와 특권층이 지배하는 

2)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시행을 한 비조사는 1957년 지역사회개발 한미합동 실무반

(The CEB Joint Community Development Work Group: 6.21조직)에 의해 

10.7∼15일 9일간 동안 경기도 주군 4개 지역에서 각각 2개 부락이 표본 조사되

었다. 이후 1958년 최  시범지역으로 경기도 주군, 충남 연산군, 경남 울산군, 제

주도가 선정되었다. 

3) 지역사회개발 앙 원회의 주요 인사로서 부흥부 경제기획 과 원회 간사장을 맡은 

차균희는 1955년 미국 스콘신 학원을 졸업했으며, 차균희 후임으로 재건국민운동 

향토개발 분과 원이었던 김학묵과 지역사회개발 원회 부간사장이었던 하상락은 

1955년 서울 학교 사회사업학과 창설 비 일환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57년 미국 

미네소타 학원에서 사회사업을 공 유학하 다. 한 재건국민운동본부 2  본부장

이었던 유달 은 역시 1939년 수원고등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국제 력본부가 

한국원조 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미네소타 로젝트에 의해 1956년 미국 미네

소타 학에서 원 학을 공한 유학 이었다. 이들은 당시로서는 미국의 지역사회개

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소수  한 사람으로서, 재건국민운동에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목표와 사업내용이 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시범부락에 마을주민으로 조직된 ‘개발계’는 모든 세 주가 참여하 고, 논의의 효율

성을 기하기 하여 10명에 한 명씩을 표로 뽑아 구성한 ‘평의원회’를 조직하 다

(식량농업연구소.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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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사회를 ‘민주사회’로 환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조효원, 1960)5)을 가지고 있었다. 1963년 재건국민운동본부 앙

원회 부의장이었던 고재욱은 “지역사회개발에 자발 으로 참여하여 ‘독

립과 동’정신을 습득하는 것이 실  정신개조의 방안”이며, “민주주

의가 형식  정치제도가 아니라 생활양식에서 구 되는 것”이라고 악

했다(허은, 2003a). 

그러나 부락에서 사업을 추진한 들은 “흔히 부분의 사람들이 지

역사회개발사업이 우물이나 고 변소, 아궁이, 온돌 등을 개량하는 것

으로 이러한 일들이 그 사업의 부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 사업의 

생산 인 면을 경시 내지는 간과해 버린 결과로 이 사업 체가 소비생

활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김동규, 1964)을 가진다

고 지 하 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사업비 반 정도를 보조해주는 ‘정부보조사업’과 

마을 기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한 ‘마을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

다. 정부보조사업은 산업경제분야, 도로 등 토목건설, 사회교화분야, 보

건 생분야, 생활개선분야, 조직분야 등을 내용으로 하 는데, 1959년의 

경우 산이 4억 9천만환 정도로 규모가 컸다. 시범사업 상지 던 제

주도의 경우 1960년에 18개 부락을 상으로 사업을 추진하 고, 총 사

업비는 715,012원이 투입되었다. 자체부담 의 비율이 보조액보다 많았

으며, 산업경제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가장 많았다. 

5) 조효원은 당시 연세 학교 정치학과 교수로서 1961년 열린 지역사회세계개발 회의 

고문을 맡기도 하 다. 그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요성을 ‘민주주의’로 주목하 고, 

민주정치는 근 시민사회의 ‘私的生活의 自營意識’과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민

주정치 성패는 자치의 훈련 정도에 달려있다고 지 했다(허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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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분  야 구  분 금  액 분  야 구  분 금  액

산업경제
시설

보조금 223,200
보건위생
시설

보조금 16,800

자체부담금 255,812 자체부담금 39,703

계 479,012 계 56,503

토목건설
시설

보조금 11,400
사회분야
시설

보조금 59,900

자체부담금 16,219 자체부담금 91,977

계 27,619 계 151,877

자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1962). 각 도의 농촌건설 : 제주도편: 지역사회개발보조사업
에 대하여. 지방행정 11호, 48. 

<표 1> 1960년 제주도 지역사회개발보조사업 산 황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농 진흥사업과 통합되기 이 인 1961년까지 지

역사회개발 보조사업은 818개 시범부락에 총 1,271건이 추진되었다(한

국농 경제연구원, 1999). 

(단위 : 건수(%))

산업경제 토목건설 보건위생 사회문화 생활개선 계

1958 7 9 11 5 - 32

1959 108 52 97 50 17 324

1960 244 62 65 48 15 434

1961 277 40 89 35 40 481

계 636(50.0) 163(12.8) 262(20.6) 138(10.9) 72(5.7) 1,271

자료 : 농촌진흥청(1978). 농촌지도사업 전개과정 

<표 2> 지역사회개발사업 분야별 보조사업 실시 건수(1958～1961)

재건국민운동본부 앙 원회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재건국민운동본

부 산하로 이 하고자 했다. 앙 원회는 1963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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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지역사회개발업무를 본부 할로 이 시켜  것을 요구6)하는 건의

안을 채택(재건국민운동본부, 1963; 허은, 2003a 재인용)했으나, 농

지도체계 일원화 방침에 따라 1962년 4월 농 진흥청이 발족되면서 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62년 농 진흥청으로 이 7)되면서 농 지도사

업의 일환으로 ‘시범농 건설사업’으로 추진되다가 1967년 농 진흥청이 

｢부락자조개발 6개년 사업｣을 수립하 으나, 제 로 시행되지 못하고, 

새마을운동으로 흡수되어 사실상 단되었다(국가기록원).8)

농 진흥청의 ‘시범농 건설사업’은 6-7개 부락을 묶어 농 진흥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하나의 사업단 로 삼았다(한국농 경제연구원, 

1999)9). 이후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새마을운동으로 이어가면서 가장 

6) 재건국민운동을 단순한 國民修道場的 성격으로 그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요, 국방

방곡곡에 조직되어 방 한 국가 산이 지출되는 이 운동체를 수도원성격으로 제한시

킨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본다(동아일보, 1963. 5. 18). 

7) 1961년 5월 29일 지역사회개발 앙 원회는 각령 제9호에 의해서 건설부의 지역사

회국으로 개편되고, 1961년 7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660호에 의해서 다

시 농립부에 편입되어 지역사회국으로 되었으며, 1961년 10월 정부기 개편 때에는 

각도에 지역사회과가 신설되는 동시에 민간 동체로서 지역사회개발 회가 결성되었

다. 1962년 4월까지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담당하 다. 

8)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이 은 농 진흥조직의 개편과 련한 미군정과 장면 정권의 의

도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군사정권의 정부조직개편과 이해에 따라 추진되었다. 군정

기의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조직은 농 진흥을 한 기능 이며 부수 인 조직으로 그 

상이 격하되었다. 군사정권은 장면정권에 계획된 지역사회개발사업 제1차 5개년 계

획(1961-1965)을 3개년 계획으로 조정하고, 시작년도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에 맞추어 1962년으로 조정하 다. 련 연구는 허은(2004), 한 석(2006)의 연구

를 참조할 수 있다. 

9) 농 진흥청으로 이 되어 추진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1962년부터 자연부락단 의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의 지역사회개발 시범부락을 심

으로 지리 ․사회 ․경제  여건이 유사한 5-10개 부락을 개발단 로 한 733개 

농 진흥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종합개발방식으로 환되었다. 1965년 지역사회개발사

업이 33,100개 리동으로 확산되자 1966년 기존 733개 시범지역을 722개 농 진흥

자조지역으로 재편하고, 국의 마을을 상으로 ｢부락자조개발 6개년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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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책변화는 사업의 단계  추진의 도입과 정책단 가 부락으로 확

정된 이다. 즉 한일합동경제 원회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부락’을 기본단 로 하여 ‘ 동’을 통해 세성을 극복하며 부락 

내 자원동원을 극도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김 미, 2011).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과 략 구상에 요한 모

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김강섭․이상정, 2006)되고 있기도 하지만, 

련 부처간의 조와 조정부족, 외부지원에 한 집착으로 주민들의 의

타심 조장, 세성 극복을 한 동화가 없었다는 문제 을 가졌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 당 의 지식인들은 농 은 정치 으로 변해야 하는 

계몽의 공간으로서 농 계몽과 농민의식 변화에 을 맞추고, 빈곤 등

의 농 사회문제를 개인의 책임과 역할로 돌리는 즉 사사화(私事化)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 ｢보고가는 마을｣운동10)

3-1. 보고가는 마을 운동의 추진 

｢보고가는 마을｣운동은 1962년부터 라북도가 자체 으로 추진한 농

마을개발 사업이다. 1961년 8월 25일 라북도 제15  도지사로 부

임한 김인 도지사11)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 다. 1969년에는 지리 ․사회 ․경제  여건이 유사한 2-3개 리동 단 로 317

개 주재지도지역을 선정, 지도사가 부락에 주재하는 ‘주재지역개발 지도사업’으로 추

진되었다(농정연구센터, 2002).

10) 본 장은 임석우(1963)의 과 라북도(1962)의 발간자료를 다수 인용하여 소개

하는 부분으로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내용은 본문 내에 별도의 참고문헌 표

기와 주석은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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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도지사는 부임 후 군정의 재건국민운동에 따라 “ 북농 의 재건

이 곧 북도의 재건이며 북농 의 융성발 이 곧 북도의 융성발

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실질 이며 효율 인 농 발 책을 수립”하

는데 이것이 북농 목표로 제시되었다. 

북농 목표는 “ 북농 을 최단 시일 내에 최 의 성과를 거양하여 

발 시킬 목 ”으로 제1목표부터 제4목표까지 책정되었다. 북농 목표

는 총48개의 세부목표로 제1목표는 북농가목표, 제2목표 북부락목

표, 제3목표 북농업기술 경 목표, 제4목표 북생활 개선목표로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었다. 

목   표 내    용 

제1목표
(농가목표)

①생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집 ②지붕을 기와로 올린 집 
③장판과 도배가 되어있는 집 ④흰희로 바깥벽이 발려있는 집 
⑤내핍생활로 저축하는 집 ⑥소 한 마리 돼지 세 마리 닭 열 마
리를 기르는 집 ⑦개량된 축사와 변소가 있는 집 ⑧건초 저장
고가 있는 집 ⑨개량된 아궁이와 찬장이 있는 집 ⑩지개대신 
레어카를 쓰는 집 ⑪파리와 쥐가 없고 항상 깨끗한 집 ⑫열 그
루의 실과나무(實果樹)와 꽃밭이 있는 집 

제2목표
(부락목표)

①서로 돕는 마을 ②추럭이 들어오는 마을 ③동네길 양편에 가
로수와 과실나무가 나란히 있는 마을 ④집집마다 우마차가 들
어오는 마을 ⑤협동조합 구판장이 있는 마을 ⑥공회당이 있는 
마을 ⑦깨끗한 공동 우물과 마을의 빨래터가 따로 있는 마을 
⑧공동 목욕탕과 이발소가 있는 마을 ⑨뒷동산에 푸른 나무가 
차 있는 마을 ⑩아이들의 놀이터가 있는 마을 ⑪공동묘포가 있
는 마을 ⑫문맹자가 없는 마을 

<표 3> 북농 목표 목표별 내용 

11) 김인 지사(당시 장)는 경북 상주출신으로 복 후 일본유학 에 돌아와 서울 학

교 공 를 나온 엘리트군인이었다. 4.19후에는 한 때 장면정권의 국방장  석호씨

의 보좌 을 지낸 바도 있어 정치  감각도 있는 군인 지사 다(새 북신문, 2010. 

6. 3, 북의 기억<39>5.16 군사쿠데타와 북). 김인은 제15  북 도지사(61. 

8. 25～63. 12. 16)와 제10  경북 도지사(63. 12. 19～67. 10. 9)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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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목표
(농업기술경영목표)

①토질을 개량하는 집 ②깊이 갈고 부지런히 가꾸는 집 ③좋은 
종자 골라서 소독하여 쓰는 집 ④퇴비 많이 만들고 비료 골라 
쓰는 집 ⑤편리하고 능률적인 농기구를 쓰는 집 ⑥병충해 없도
록 농약을 많이 쓰는 집 ⑦놀린 땅 없이 보람 있게 이용하는 집 
⑧농산물을 값 좋은 상품으로 생산하는 집 ⑨농협을 이용하여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집 ⑩좋은 종축 골라서 병 없이 기르는 
집 ⑪생식(生食)으로 가축을 많이 기르는 집 ⑫부업에 힘을 쓰
고 부업계(副業稧)에 든 집 

제4목표
(생활개선목표)

①생활에 알맞은 옷 깨끗이 빨아 입는 집 ②하루 한끼 분식(粉
食)하고 잡곡 섞어 먹는 집 ③개량된 메주 쓰고 실속있는 찬으
로 알뜰하게 쓰는 집 ④밝은 부엌에 높은 조리대 마련하고 행
주 말려 쓰는 집 ⑤이발과 목욕을 자주하고 재건체조하는 집 
⑥간이(簡易)한 관혼상제 정성스럽게 지내는 집 ⑦양력 쓰고 
미신과 사교(邪敎)를 믿지 않는 집 ⑧알맞게 자녀 두어 잘 사는 
집 ⑨수입 늘리고 지출 줄여 규모 있게 사는 집 ⑩시간을 잘 지
키고 아껴서 쓰는 집 ⑪틈틈이 글 읽고 건전한 노래와 춤으로 
즐기는 집 ⑫남의 힘에 의지 않고 내 힘으로 잘 사는 집 

주 :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현재의 맞춤법과 맞지 않음 
자료 : 전라북도(1962). 보고가는 마을: 전북농촌발전사의 내용을 논자 재작성. 

북농 목표는 “시기 , 계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 으로 추진”

되었다. 추진내용은 총 4단계로 각 목표들을 조합하여 구성되었다. 각 

단계별로는 실 을 종합 심사하여 우수시군과 우수부락을 선정, 시상하

다. 

1단계 추진결과는 “폭 4m농로와 폭 2m의 어카가 들어가는 부락 내 

도로 총 2,383km를 확장”하 다. 3월 5일 주 도청 장에서 ‘제1회 

북농 발 구 회’를 열고 도시부, 평야부, 산간부로 구분하여 우수 부

락에 한 시상이 있었다.12)

2단계 추진결과 “생질조성(22,500호), 담쌓기(152,655호), 토방쌓기

(116,414호), 퇴비치장설치(181,146호), 꽃밭만들기(184,854호)의 실

12) 도시부 1등인 주시 오성부락에 어카 20 , 평야부 1등인 익산군 북일면 속부

락에 45 , 2등인 완주군 조 면 신리부락에 10  산간부 1등인 무주군 설천면 길

산부락에 29 , 2등인 남원군 산면 강동부락에 10 의 어카가 각각 시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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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두었다. 5월 8일 정읍에서 ‘제2차 북농 발 구 회’를 열고 

시상을 하 다.13)

3단계 추진결과 “194,907호가 백회로 바깥벽을 발 고 180,005개의 

축사와 185,908개의 변소가 개량되었으며 9,380개의 공동 우물이 개선

되고, 6,734개소의 빨래터가 마련되었으며 4,19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가 설치”되었다. 

목   표 내    용 

제1단계(3종목)
(1.10～2.20)

①농로개설 ②향토보전 ③문맹퇴치 작업 

제2단계(8종목)
(2.21～4.30)

①生籬(나무울타리)조성과 담쌓기 ②토망쌓기 ③ 肥(퇴비)置 設置 
④꽃밭만들기
*추가종목 : ①공동 묘포장 설치 ②부락 가로수 식재 ③뒷동산 조
림 ④유실수 식재

제3단계(5종목)
(5.1～8.30)

①바깥벽 흰 희(灰)바르기 ②축사와 변소개량 ③공동우물과 빨래터 
설치 ④어린이 놀이터 설치 ⑤부락의 전통과 조건, 능력 등을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부업을 제1 제2 제3부업까지 순위로 정하여 발전

제4단계(8종목)
(9.1～12.30)

①공동목욕탕 설치 ②공동 묘포장 설치, ③아궁이 개량 ④장판 도
배 ⑤秋深耕(추심경) ⑥부업계 조성 ⑦畜牛生飼(축우생사) ⑧공동
구매 

자료 : 임석우(1963). 전라북도 보고가는 마을 조성운동. 지방행정, 12, 165-173. 

<표 4> 북농 목표 단계별 추진 내용 

북도는 이상의 3단계까지 “단계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목표를 성

공 으로 완수하고 애향심과 자립정신이 강하여 농가부업을 극 으로 

장려하여 농가소득을 증가하는데 특히 타에 시범이 되고 부락민의 자조, 

근로, 동정신이 왕성하고 도의와 미풍양속을 리 진작시키는 부락”을 

｢보고가는 마을｣로 지정하는 ｢ 라북도 보고가는 마을 표지수여규정｣을 

13) 도시부 1등은 이리시, 평야부 1등과 2등이 4개군, 산간부 우등과 2등이 3개군이 시

상되었다. 



서만용⋅박수  / 북 ｢보고가는 마을｣운동에 한 고찰358

제정하 다. 한 ｢보고가는 마을｣조성에 특히 유공한 지역사회 지도자

를 발굴지정하는 ｢ 라북도 농 의 등불 상패수여 규정｣을 각각 도 훈령

으로 제정하 다. 

자료 : 코베이(www.kobay.co.kr)

<그림 1> ｢보고가는 마을｣ 증서 

당  북도의 ｢보고가는 마을｣조성 목표는 8월까지 1천개 부락이었

으나, 8월 11일 부안 변산에서 열린 ‘시장․군수․ 진회장 연석회의’에

서 간결산 결과 922개 부락으로 집계되어 목표치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날 목표는 북도 체 자연부락 6,729개  3,000개 부락을 ｢보고가

는 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 상향되었다. 

10월 2일 각 시장, 군수가 동원된 ｢보고가는 마을｣심사에서 이 날 ｢보

고가는 마을｣의 수는 2,000개 부락으로 늘어났으며, 10월 11일 4,000

개 부락을 돌 하 다. 최종 으로 총 4,031개 부락이 ｢보고가는 마을｣

로, 각 부락의 지도자들은 ｢농 의 등불｣로 지정되었다. 

10월 29일 주공설운동장에서는 으로 ‘농 발 구농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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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고, 4천여 ｢보고가는 마을｣  경진 회를 통하여 입상된 35개 

부락을 ｢앞서가는 마을｣로 지정하고 표지가 수여되었다. 10월 29일 개

최된 회는 앙의 심이 매우 높았다. 최고회의 유병  원과 장경

순 농림부장 , 유달  재건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시군읍면동의 진회

장과 ｢보고가는 마을｣의 지도자인｢농 의 등불｣과 학생 등 2만여명이 참

석한 후 카퍼 이드까지 이어졌다(경향신문, 1962. 10. 30).

구   분 자연부락 심사합격부락 불합격부락 비   율(%)

전주시 150 52 98 35

군산시 22 22 0 100

이리시 33 31 2 94

완주군 631 323 308 51

진안군 368 264 104 72

금산군 381 201 180 53

무주군 196 192 4 98

장수군 251 220 31 88

임실군 233 201 32 86

남원군 368 354 14 96

순창군 328 193 135 59

정읍군 777 349 428 45

고창군 794 268 526 34

부안군 380 195 185 51

김제군 703 328 375 47

옥구군 445 335 110 75

익산군 669 503 166 75

계 6,729 4,031 2,698 60

자료 : 전라북도(1962). 보고가는 마을: 전북농촌발전사의 내용을 논자 재작성. 

<표 5> 보고가는 마을 심사합격 부락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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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는 마을｣ 심사 합격부락 황을 보면 무주, 장수, 임실, 남원 

등 북 동부산악권 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평야부인 정읍, 고

창, 부안, 김제의 합격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당시 농업상황을 감안

하면 수도작 심으로 타 지역보다 빈곤의 정도가 낮은 평야부 지역이 

필요성 인식과 참여수 이 낮았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부락을 이끌고 간 ｢농 의 등불｣로 지정된 지도자들의 연령 를 살펴

보면 평균 35.4세로서 30 가 48.1%, 20 가 24.9%로 청장년층이 

심이 되어 부락을 이끌었다. 18-9세의 10 도 14명이 있는데 당시의 교

육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락에서 사업

을 추진한 인물들로 추정할 수 있다. 

(단위 : 명,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인원 14 1,001 1,934 769 264 34 5 4,021

비율 0.3 24.9 48.1 19.1 6.6 0.8 0.1 100

자료 : 전라북도(1962). 보고가는 마을: 전북농촌발전사의 내용을 논자 재작성. 

<표 6> 보고가는 마을의 농 의 등불 연령  

지역별로는 이리시가 평균 43.4세, 군산시가 41.4세로 임실 33세, 남

원 35.2세 등 도시부가 농 부보다 평균연령이 7세～10세정도 높게 나

타났다. 

이천시 아미리를 상으로 조사 연구한 김 미(2011)의 연구에서도 

1960년  반 청년이장이 등장하여 1970년  후반 30  청년 이장이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라북도 상황도 경기도와 유사하 을 

것이다. 

김 미(2011)는 청년 이장들의 특징을 4가지로 제시하 다. 첫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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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교 이상을 나온 근 교육의 이수자라는  둘째, 한국 쟁이 발발했

을 때 국토 수호의 임무를 완수한 세 로서 한민국의 강력한 국민화 

로그램의 첫 번째 이수자라는  셋째, 군 나 교육을 통해 외지 경험

을 가지고 있다는  넷째, 일류가 아닌 여러 요인에 의해 좌 을 맛본 

콤 스를 가졌다는 이다. 이러한 청년 세 의 경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농  마을의 생활 환경을 도시와 같은 수 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욕

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 다. 

당시 ｢보고가는 마을｣을 추진한 수기의 내용들은 이러한 김 미의 분

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구들이 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체부 아저씨가 엽서 한 장을 가지고 오셨다. 엽서에 그 이에 

대하여 실례가 될 줄 알면서도 읽어보았다. 내용은 아마도 대학교 

동창생인 듯 싶은 모군 농산물검사소 출장소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나는 하나의 여자 마음이라 그러 하였는지는 몰라도 정

신이 앗찔했다. 또한 읽어본 것을 후회했다. 농촌 부흥시키는게 나

뿐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 자신도 모를 일이다...(중

략)... 정작 형용할 수 없는 심경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점심보다 

엽서를 드렸다. 혹시 읽는 순간 표정이나 변치 않으려는지 주저했

다. 그러나 시종일반이다. 그제야 그이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나 자신 굳게 맹세하였다(전라북도, 1962: 134, ‘나는 

결코 시들지 않아요’ 박효순 수기 중 일부). 

1962년 당시 최고회의는 18세에서 45세까지의 청장년과 부녀들을 

상으로 자연부락단 로 조직한 ‘재건청년회’와 ‘재건부녀회’를 조직하여 

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농 의 등불｣등의 부락 지도자들 역시 

‘재건청년회’에 속하여 부락사업의 공동 작업을 수월히 집행하고, 이를 

해 사업추진의 행정  지원을 요구하고 이끌어냈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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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고가는 마을 운동의 평가 분석 

5.16 군정기 김인 북 도지사가 추진한 ｢보고가는 마을｣사업이 1962

년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언제 종료되었는지는 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당시 신문내용에 1964년 ｢보고가는 마을｣이 

1백만원의 보조사업으로 추진14)한 기록이 있고, 1968년도에 장수군이 

｢ 라북도 보고가는 마을 표지수여규정｣을 폐지한 국가기록원 기록을 고

려하 을 때 1967년 이 까지는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50년 의 사업이고, 앙이 아닌 지방정부의 사업이기는 하나 남아있

는 기록이 얼마되지 않고, 후속사업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보고가

는 마을｣운동이 농 개발 정책과 사업으로서 그리 성공 이지 않았다고 

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박섭과 이행(1997)은 농 개발 정책의 성공조건으로 효율 인 농 통

제, 탄력 인 마을, 성장 지향 인 농민의 세 가지가 결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15)하 다. 본 연구는 의 3가지 조건이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당시 신문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보고가는 마을｣의 평

가와 성공조건이 왜 결합되지 못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2-1. ‘효율 인 농 통제’ 조건 

군정은 재건국민운동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지시가 마을까지 달될 수 

있는 달체계를 구축하 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구인 재건국민운

14) 당시 기사내용  “보고가는 마을이라 해서 2년 에 1백만원의 국가보조를 받은 익

산군 팔 면 이제부락 40호는...”(동아일보. 1966. 6. 9, “｢정치 인 청｣, 농 ”)

이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다.

15) 재 농 지역개발 연구에서는 성공조건으로 상향식 개발, 지역주민의 자발  참여와 

내발  역량강화, 지역의 다양성과 개성 강화, 지역 내 상 계획 등과의 연계  사

업내용의 복방지, 계획  추진과 성과평가 등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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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본부를 정 으로 국의 모든 마을에 일 으로 조직이 건설되었고, 

앙과 지방의 운동지도자들은 “복지국가 달성”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교

도, 향토개발, 국민 동사업을 개하 다(허은, 2003a). 

북도는 ｢보고가는 마을｣운동을 군정기 군부행정과 재건국민운동본

부의 시․군․읍․면․동․리의 말단조직인 진회를 이용함으로써 용이

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한 사업단계별 우수 시군과 부락을 선정함으

로서 “농민과 마을간 경쟁을 통해 이를 부추기며 련 비국가 조직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농민들을 복속시키는 권력의 내 한 작용과정인 통치

성의 기술(technologies of governmentality)”을 나타내고 있다. 

1962년 10월 29일 당시 권력기 의 최상층에 있던 최고회의와 재건

운동본부 계자들이 참석하는 ‘농 발 구농민 회’를 한 달도 남겨두

지 않았던 10월 2일 시장군수회의에서 2천개에 불과했던 ｢보고가는 마

을｣이 단 9일 만에 2배인 4천개가 되었다는 것은 행정주도의 업 만을 

강조하고, 농 통제로서 강제 인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도지사와 다수의 행정기 장들은 군부에서 맡아 앙의 

지시가 마을까지 왜곡되지 않고 달되기는 하 으나, 읍면 진회 등의 

재건국민운동 체계 내 기구가 기존 마을 자생조직과 농 과 농 지도소 

등 농 진흥조직 조직체계, 읍면 행정체계 등과 정리되지 않아 복 으

로 사업추진의 비효율화를 야기하 다. 

5․16혁명으로 지방의 행정, 지도체제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지

방의회가 없어졌고 교육구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농어민의 ｢고혈｣

을 빨았다는 기관들도 웬만큼 정리되었다. 도지사실에 가면 으레 

어깨에 별을 단 도백들이 지휘봉을 들고 야전장에 임한 것처럼 도

행정을 지휘한다. 어쩌면 농어촌이 정말 버림받은 야전장이었는지

도 모른다. 지방행정에서 달라진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 각급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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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마다 재건국민운동촉진회가 조직되어 있고 리동에 이르기까지 

농업협동조합이 깔려있다. 이런 모든 것은 지난날의 지방풍경을 아

주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중략)... 

가장 작은 행정단위구역인 리동을 놓고 보더라도 손바닥만한 마

을에 ｢리․동․장｣과 ｢농업협동조합장｣과 또 ｢재건운동요원｣이 각

각 따로 있어 손발이 맞지 않는 예가 허다하게 있다. 더욱이 산간으

로 들어갈수록 농업협동조합과 재건국민운동은 서로 엇비슷한 일

을 하면서도 명령이 다르고 통제를 따로 받는다. 자매부락 결연운

동 같은 것도 공보부와 재건운동기관이 서로 앞장을 서려는 것 때

문에 일의 중복이 한둘이 아니고 말단의 행정능률은 보잘 것 없는 

경우가 많다(경향신문, 1962. 2. 22). 

하지만, 농 주민과 행정에 가장 강력한 농 통제는 최고 통수권자의 

심과 언 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가는 마을｣은 박정희 의장이 연설

문을 통해 “우리나라 농 에 명을 일으키고 있는 상록수 운동”이라는 

최고의 찬사로서 직  언 되고 시찰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우리 농촌이 침체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과거 

위정자들의 정책의 빈곤과 무능의 소치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

리 모든 농민들의 자조적 노력과 자각심이 부족한 것도 숨길 수 없

는 사실입니다...(중략)...

본인은 최근 호남 일대의 농촌을 다녀왔습니다. 전남의 모범농촌 

조성운동과 전북의 ‘보고가는 마을운동’은 확실히 우리나라 농촌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상록수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운동

의 목표는 ‘잘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앞으로 계속 활발히 

추진된다면 우리의 농촌에는 수년 이내에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을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박정희 대통령 1962년 8월 제1회 

전국 리동(里洞)농업협동조합장 업적경진대회 참석 연설문 중).

이로서 ｢보고가는 마을｣운동이 박진도․한도 (1999)이 제시한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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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운동의 사(前史)로서 재건국민운동  지역사회개발사업 형식을 지

닌 구체 인 시책사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 ｢보고가는 마을｣이 

시찰과 견학을 한 일종의 ‘ 부락’이었고, ‘ 시부락’(展示部落)의 역

할을 가지게 되었으며, “5.16 명 직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농 지

역사회개발사업의 표본”(매일경제. 1970. 10. 20)이 되었다. 

호남곡창지대 농촌을 시찰하기 위하여 특별기편으로 서울에서 

22일 아침 날아온 박의장 일행은 군산에 도착차자 이곳 경성부락부

터 모범농촌순례를 시작하였다. “살아있는 마을은 자꾸 변해간다”

는 전북도청이 내걸은 ｢스로건｣대로 농로개설, 담쌓기 환경미화, 흰

벽 바르기 등 삼단계로 나누어 완수한 모범부락은 과연 혁명적으로 

변해가는 농촌의 인상을 새롭게 아로 새겨주는데...(중략)... 

전북도내 만에도 6천6백80개의 자연부락 중 일천삼십일개부락이 

이 모범선정에 합격되어 농촌익명목이 일신하였다는 것 더욱이 전

북도당국은 이 모범부락을 “보고가는 마을”이라고 이름 붙여 일종

의 관광부락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의장의 시찰 ｢코스｣에도 8개처의 

｢보고가는 마을｣만을 대상으로 넣어왔는데(동아일보. 1962. 8. 22). 

｢보고가는 마을｣의 가장 요한 역사  의의는 ｢보고가는 마을｣이 군

정기 도 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에 체계 으로 추진되었던 국

의 모범부락16) 운동 시발 이라는 것이다. 즉 재건국민운동과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이론 , 제도  틀 내에 있었지만, 해방이후 라북도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로 추진한 최 의 농 지역개발사업이었다는 이다. 

그리고 재건국민운동이 추진한 ‘도시와 농 의 문화교류’  ‘자매결연

운동’과 맞물려 실제 시찰과 견학이 주목 이기는 하나 ‘ 마을’이라는 

16) 당시의 ‘모범부락’이라는 용어는 일제 강 기 1920-30년  농 의 통치거  기능을 

강화하기 한 ‘모범부락’과는 다른 의미이며, 도, 시군에서 지정되어 시책 등의 활동

을 추진한 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환병(2011)의 연구에서는 ‘모범마을’을 새

마을운동 이  자력개발의 모범을 보인 마을로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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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우리나라 신문에 등장한 최 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17) 

경남의 ｢새마을｣전남의 ｢삼성부락｣(장성처럼 별로 나타내는 마

을 등급), 충남의 ｢빛나는 마을｣등, 보고가는 마을에서 시작되어 전

국에 퍼진 일련의 제일(一)단계 모범부락운동. “농촌의 발전을 오십

년이고 백년 단축시킨다”는 당국자의 과잉의욕이 그것을 전시 위주

의 ｢겉보기 좋은 마을｣로만 만들었다는 평도 나온 지 오래다(동아

일보, 1963. 8. 27). 

3-2-2. ‘탄력 인 마을’ 조건 

박섭과 이행(1997)은 마을이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 으로 응하기 

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마을

에 그 구성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조직체에 

제도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셋째, 조직체내의 각종 지

에 응해서 권 가 배분되어 있어야 하며 그 권 에 구성원들이 승복

하고 있어야 한다. 즉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

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북도의 ｢보고가는 마을｣운동은 군정기의 

재건국민운동 운 체계를 따르고, 마을단 에 진회를 설립하는 등 첫 

번째 조건인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은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업에 한 의

사결정 자체가 무의미하 다. 농 목표, 농가목표 등이 제시되고 이를 

달성하기만 하면 되는 철 한 하향식 사업구조이었다. 이에 따라 세 번

째 조건인 ‘조직체 내의 각종 지 에 응해서 권 가 배분’되지 않고, 시

17) 재의 농 , 농산어 체험마을과는 다른 의미이기는 하나, 통계 인 측면에

서 본다면 ‘견학, 시찰’등 비즈니스 여행도 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아일보

(1962. 8. 22)의 ‘이름부터 ｢보고가는 마을｣’ 기사  ‘ 마을’이라는 용어는 타당

할 수 있다. 보고가는 마을 앞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야 발길을 멈추어 우리마을을 보

고 가다오-”라고 여진 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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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군수가 도지사의 지시와 목표량에 맞추도록 강제하 다. 

한 이미 마을에는 많은 기능집단18)이 존재하여 상호 복되거나, 

독립 으로 때로는 조와 반목으로 권 가 배분되기는 어려웠다. 재 

마을의 권 가 집 되어 있는 ‘이장’의 역할도 당시에는 공서 연락사무

나 비료 배분과  회수 등 잡무를 처리하는 행정보조자의 역할에 그

치고, 1960년  후반이 되어서야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보고가는 마을｣운동의 사업내용  심이 되는 ‘ 라북도 농 목표’

는 1950년  신생활운동으로부터 이어져 온 내용들이다. 특히 제4목표

인 생활개선목표는 신생활운동이 주도 으로 추진한 ‘가정개량운동’, ‘생

활개선운동’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단계별 사업목표가 일정별로 주어지고 달성하는 ｢보고가는 마을｣운

동의 사업구조는 표면 으로 “부락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지

역사회개발”과는 달랐다. ｢보고가는 마을｣운동의 단계별 사업내용은 

1957년 UN이 지 한 후진국의 농 이 극복해야 할 병리  요인19)과 

1950년  후반 “정부보조 없이 실시한 지역사회개발사업, 주로 지도원의 

지도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락민의 자조사업”20)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18) 기능집단이란 생활을 하는 지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목 을 가지고 형

성하는 조직체를 말한다(박섭․이행, 1997). 이러한 마을 내 기능집단은 일제 강

기이후 농 진흥회, 식산계 등 많은 집단이 발생하 으며 1960년 에도 리동 농업

동조합, 4-H클럽, 농사개량구랍구, 생활개선구락부, 부녀회, 청년회, 산림계, 수리계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 다. 

19) 1957년 12월 Pakistan의 Lahore에서 개최된 UN주최의 아세아  극동지구 지역

사회 연구회에서는 후진국의 사회악으로 인구과다, 질병, 문맹, 실업, 생산의 低劣, 

양실조, 교통의 불편, 자본형성의 부진 등을 지 하 다(최병석, 1967).

20) 이와 같은 사업으로 윤길병(1958)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① 공공공사분야(부락도로 확장  보수, 농로개척  보수, 국민학교  공민학교 

축 공사, 부락공동창고 개축, 부락공회당수리, 교량수리사업) 

② 환경 생분야(공동우물개수, 변소  부엌개량, 부락공동미장작업, 구(驅)서 운동

, 방역  기타 가 생운동 개)

③ 생활개선분야(각 호 문패완비, 미신타   허례폐지, 주운동, 도박배제,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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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고가는 마을｣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참조하면서 두 번째 

조건인 ‘조직화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자

조사업으로 ‘최단 시일 내에 최 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었다. 

3-2-3. ‘성장 지향 인 농민’ 조건 

1960년  반 ‘성장 지향 인 농민’이 되기 해서는 개인 으로는 

우선 세농을 탈피하기 한 노력에 따라 경 개선을 이루고, 마을을 

해서는 형규모의 공동작업을 통한 지역개발 헌신, 주작목의 주산지

화를 통한 소득향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보고가는 마을｣운동의 사업은 

소득향상을 통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서 ‘성장 지향 인 농민’이 되는 과

정의 사업이 아니었다. 

고리채를 정리해주고 영농자금을 방출하고 ｢보고가는 마을｣등 전

시부락까지 만들어 재건과 부흥에 전력했으나(경향신문. 1963. 2. 12). 

모범부락 조성책이 부락의 경제성장보다도 겉치레인 환경정리에

만 치중하고 있어 당국의 모범부락육성책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경향신문. 1963. 5. 8). 

와 같이 농민의 실질 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환경미화 등의 겉치

에만 심을 둔 사업내용은 겉보기의 변화일 뿐 농민의 생활은 크게 

국기 揭揚竿 완비  게양 장려) 

④ 지도향상분야(문맹퇴치운동 개, 성인교육실시, 각종 계몽 강연회실시, 부락민 토

론회를 통한 시사 기타상식 내제해설) 

⑤ 공동활동조장 及 조직분야(4H구락부 운동지도, 지역사회개발계 조직  운 지

도, 부녀조직활동 지도후원, 청소년단체 조직  추진후원) 

⑥ 생활수 향상을 한 활동(농업기타생산업에 한 기술교도, 부업장려, 소비시장

의 발견  부락생산고 증가와 매입고 인상 지도, 동조합의 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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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게 없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 환경미화 역시 마을경 의 훼손

과 일률 인 ｢시멘트화｣가 지속 으로 지 되면서 근본 으로 모범부락 

육성책에 한 재검토까지 요구되었다. 

이런 모범부락이 되자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모양이었

다. 전북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고가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제1

단계로...(중략)... 

“농촌의 電化(전화)”라는 것은 흔히 농촌의 이상처럼 자주 들어

온 터이지마는, 지금 몇몇 모범부락을 잠깐씩 둘러보고 난 뒤의 인

상은 농촌의 ‘電化’아닌 농촌의 ‘灰化(회화)’라고 할까, ‘시멘트化’라

고 할까, 아무튼 벽이고 뜰이고 부엌이고 공동빨래터고 공동우물이

고 온통 ｢시멘트｣투성 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집이고 동네는 

반듯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반듯한｣마을이어야 하는 동

시에 ｢넉넉한｣마을이어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동아일보. 

1963. 6. 22) 

50여년이 지난 재 환경미화에 치우친 ｢보고가는 마을｣운동에 한 

당시 신문기사를 통한 평가는 오늘날 농 지역개발사업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 

전북 도내의 ｢보고가는 마을｣은 사천여개, 육천여개의 자연부락 

중 거의 삼분의 이나 되는 숫자이다.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

나, 차창에서 보이는 마을은 집집마다 눈이 부시게 흰 회벽이 인상

적이다. 그러나 막상 마을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겉보기의 변화일 

뿐, 가난한 농민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바 없음을 첫눈에 알 수 있

다. 길에서 보이는 곳만 칠한 회가 벗겨지고 씻겨져 화장이 이지르

저니 여인의 얼굴처럼 오히려 추한 것이 또한 눈을 끌지 않을 수 

없다...(중략)...

회칠을 하고 마굿간에 ｢시멘트｣를 깔고 변소를 개량하는데 돈이 

없으니 영농자금 받은 데서 얼마씩 떼어 쓸 수밖에...(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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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열을 올린 협동조합이 하는 일은 거의 없고, 하나있는 구판

장도 소주병이나 파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 그나마 기자

가 갔을 때는 휴업 중 이었다(동아일보. 1963. 8. 27). 

사업내용은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은 자조사업이 많았으며, 보조사업으

로 추진되는 내용도 환경미화 사업에 요구되어 오히려 부족한 분을 메꿔

야 되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의 농촌경제는 유달리 피폐되어 있어 당국의 보호정책 

없이는 그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혁명정부는 중농정책

을 표방하였고 그 대책으로서 영농자금의 과감한 방출을 비롯하여 

독농가를 창설하고 모범부락을 조성하는 등 농촌의 재건을 위해 물

심양면으로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모범부락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개간, 축산장려, 특용작물재배 등 부락의 경제성장 즉 농가

소득증대보다도 지붕개량 토담쌓기 아궁이개량 등 소위 환경미화

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당국으로부터 

모처럼 융자된 사업자금이라는 것도 단기채인 까닭에 실효를 거두

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경향신문. 1963. 5. 9). 

마을에서 농가소득증 를 한 사업보다 생활개선과 환경미화에 심

을 두었던 것은 소득보 사업의 자부담은 1년 내지 2년의 단기채로 융자

되고, 농업기반시설과 농기술이 열악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상환의 압박이 심하 기 때문이다. 한 소득작물로 제시되었던 특용작

물은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소득이 되는 인삼류 고, 개간농토 

역시 3년 이상의 숙 화가 요구된다는 을 고려한다면 단기채 융자 농

민들에게 실성이 매우 낮았다. 

이 주도한 제운동으로서 운동의 주체가 농민이 되지 못하고, 지원

이 단되었을 때 자립하지 못하는 등 지속성의 문제와 재원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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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한 우려도 지 되었다. 

이래서 관․민의 힘이 반반이라고 위에서 말했다. 그러나 민간지

도자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일지는 모르나, 솔직히 

말하여 아직은 대체로 기와를 올리라니 올리고 담을 쌓으라니 쌓은 

관제운동의 느낌이 깊다...(중략)... 

관의 조성이 필요한 면도 물론 많을 것이다. 이번 여행 중에도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는 설명에 “재원은 어떻게 되는가”하는 질문

이 가끔 나왔다. 일행 중의 어느 분은 “농산물의 증산도 좋지만 농

산물의 상품화에 필요한 정부의 배려가 덜한 것 같다”고 지적하는 

것도 보았다. 관이 어주어야 할 일은 어주지 않고는 안 될 일이

겠지만, 농촌진흥의 주체가 농민들 자신이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지금 한창 고조되고 있는 이 농촌진흥이, 군정이 끝나면 도로 

주저앉을까 걱정”이라는 말도 들었다. 관에서 미는 동안은 되고 관

에서 지 않으면 주저앉을 염려가 있는 농촌운동이라면, 그 운동

자체가 어딘가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중략)...

농촌운동은 책상머리의 아름다운 설계도보다, 다만 얼마라도 실

리를 농민에게 주는 운동이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동아일

보 1963. 6. 24). 

사실 ｢보고가는 마을｣운동은 소득향상과는 애 부터 계가 거의 없었

다. 북도가 추진한 <표 4>의 북농 목표 단계별 추진내용을 보더라

도 ‘소득향상을 통한 잘 살기’보다는 ‘생활환경 개선을 한 잘 살기’에 집

되었다. 농가부업목표와 북 농업기술목표가 책정되기는 하 으나, 

이를 집단화하여 세성을 극복하는 시도는 되지 않았고, 개인별 성공

농사례 한 제시되지 않았다. 

농촌은 지금 전반적인 자금난과 일부 소농층은 식량난으로 허덕

이면서 중농정책의 가지가지 모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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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을이라 해서 2년 전에 1백만원의 국가보조를 받은 익산군 팔

봉면 이제부락 40호는 벽에 바른 흰회가 퇴색하여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다. 더구나 전국 시범면이라 해서 1억여 원이나 정부가 돈을 

뿌렸다는 김제군 백구면은 언젠가 박대통령도 다녀가면서 지적했

다고 하듯이 투자에 비해 그 성과는 너무도 허식에만 그친 것, “그

런 돈이 있으면 생산증강에 보탬이 되게 쓸 것이지 하는 것이 꼭 

전시효과만 내자는 것 같다”고 이 지방농민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동아일보. 1966. 6. 9).  

1960년  반 ｢보고가는 마을｣운동이 충족하지 못한 ‘성장 지향 인 

농민’이라는 농 개발 정책의 성공 조건은 5～6년이 지난 1960년  

반 이후부터 신문기사와 잡지 등을 통해 자력개발을 통한 모범부락 사례

로 많이 나타났다.21) 

그러나 <표 6>과 같이 부락에서 운동을 주도한 ‘농 의 등불’이라고 칭

해졌던 지도자들의 주요 연령 가 20～30 라는 을 감안한다면 ‘성공 

지향  농민’은 사업 당시에는 자신들도 처음 경험해보는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라는 것에 한 경험을 축 하 을 것이며, 이후 성공하는 농 개

발의 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1) 1968년 내무부는 지방행정 2월호에 ‘농 자립의 지를 찾아’라는 특집기사를 통

해 21개 마을의 성공사례를 소개하 다. 이 마을들은 북이 ‘보고가는 마을’운동을 

통해 추진한 식량증산과 생활환경개선보다는 황무지 개간, 간척사업, 근교농업을 통

한 소득증 , 잠업, 농가부업, 특용작물 재배 등을 통해 소득을 증 하는 마을들이었

다. 이 마을들  충북 음성군 송곡부락 경우 1960년 서혜원 씨가 비닐하우스를 시

작하여 고추모종을 재배하고, 마을의 8호에서 1,050평의 비닐하우스를 통해 1967년 

당시 부락총수입이 2백 10만원, 호당 26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환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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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농 개발은 역사  통에 기반을 두어 구성되는 다차원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Van der ploeg & Jan Douwe, 2000 ; 농 진흥청, 

2006 재인용). 하지만 모든 수 에서 이루어지는 농 개발 담론은 기 

근 화 패러다임과 련이 있다. 

1960년  우리나라 근 화의 패러다임은 반공주의, 성장주의와 민족

주의이었다.22) 우리나라 농 지역개발에서 근 화론 도입은 미 원조 당

국에 의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계기23)가 되었고, 군정기에 들어서 재건

국민운동을 통해 군정 세력이 가지고 있던 근 화 사상이 사업에 반 되

기 시작하 다. 바로 ｢보고가는 마을｣운동은 군정기 시기에 지방에서 추

진된 사업이다. 재건국민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농 지역개발의 기 시

기인 당시 장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인 것이다.

본 연구는 1962년 북도가 추진한 마을개발사업인 ｢보고가는 마을｣

운동을 소개하는데 목 이 있다. 더불어 빈약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당시 시  상황과 연계하여 정확한 사업을 이해하기 하여 

신생활운동과 지역사회개발사업, 재건국민운동과 연계하여 ｢보고가는 마

을｣에서 추진한 ‘ 북농 발 목표’등 세부 사업내용의 의미를 찾고자 하

다. 

｢보고가는 마을｣운동은 재건국민운동과 지역사회개발의 이론  틀내

22) 황병주(2008)의 연구에 의하면 1963년 11월 박정희 연설에서 ‘조국 근 화’라는 표

이 최 로 등장한 이래로 1964년에 이르러 연설을 통해 ‘근 화’와 ‘조국 근 화’가 

50여 차례 사용되었다고 한다(김건우, 2009). 

23) 지역사회개발사업은 발 국에 한 공산화를 막기 한 명목으로 경제․군사원조 

등을 유인책으로 하여 미국과 자유진 이 극 인 개입을 시도한 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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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었지만, 해방이후 북도 자체로 추진한 최 의 농 지역개발사업

임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재건국민운동의 한계를 지

역사회개발사업과의 동일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을 찾아볼 수 있

었고, 한 신생활운동과 국민사상운동으로부터 직 인 향을 받았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재건국민운동이 추진한 ‘도시와 농 의 문화교류’  ‘자매결연

운동’과 맞물려 실제 시찰과 견학이 주목 이기는 하나 ‘ 마을’이라는 

용어가 신문에 처음 등장한 최 의 사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 다. 

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고가는 마을｣이 기록되지 

못하고 후속사업으로 연계, 확산되지 못한 을 들어 성공하지 못했다고 

제하고 당시 신문기사 등의 평가 등을 통해 이유를 확인하 다. 

박섭과 이행(1997)이 제시한 농 개발 정책의 성공조건 3가지를 분석

틀로 하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정의 재건국민운동본부 계통과 행정체계를 갖추기는 하 으나 

마을 내외부의 다양한 련 기 과 기능집단의 복으로 인해 ‘효율 인 

농 통제’가 되지 못했으며, 하향식 사업으로 마을 내 의사결정 메커니즘

이 작동하지 않은 ‘비탄력  마을’사업이 되었다. 둘째, 생활개선과 환경 

정비 등 외  가꾸기에 집 되어 ‘성장 지향 인 농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역량개발 등의 교육 기회 제공과 이를 통한 소득증

사업의 발굴과 추진으로까지는 발 하지 못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 지역개발 기 시

인 50년 의 사업을 통해 재 농 개발사업의 의미와 문제 을 되짚

어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농 지역개발 추진방식은 부처별 다양한 개별사업추진으로 인

한 연계성부족, 하드웨어 심 개발, 지역주체의 참여  역량발휘 부족 

그리고 외부의존  지역발 계획 수립 등이 한계 으로 지 되었다(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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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윤상헌, 2009). 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농 지역이 가장 큰 

문제 의 하나는 농 지역에서 많은 부 합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이다(Kraybill & Lobao, 2001 ; 농 진흥청, 2006 재인용). 

재의 농 지역개발 역시 50년 과 같이 ‘효율 인 농 통제’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그간 농 지역개발정책의 통합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는 논의는 빈번히 제기되었으나 부처 간 이해 계와 구체 인 개편방향

에 한 의견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박경, 2006).24) 1962년 

당시에도 농 진흥청이 설립되어 행정 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이 되

기는 하 으나, 재건국민운동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농 과 농 진흥조직

의 지도사업, 각 시군의 개발행정 등의 이해 계가 얽  추진되었다.25)

한 ｢보고가는 마을｣운동의 과도한 마을외  치장 등 보여주기 식 

심의 사업추진과 리부실로 인한 폐해에 한 평가는 재 농 지역개

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하드웨어 시설투자에 한 운 과 리부실로 인한 

문제 지 26)과 같은 것이다. 50여년  ｢보고가는 마을｣운동을 추진하

면서 제기된 문제가 지 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재건국민운동의 체계 내에서 추진된 ｢보고가는 마을｣운동에서 제시된 

‘ 북농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것은 농 에 한 국가권력의 향을 실

생활에까지 확 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은 농  공동체와 농민 개개인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며 모든 일상생활까지 규율하기 시작한 것이다

24) 농 지역개발사업 체계화에 한 련 연구로는 “송미령․박주 . 2004. 농 지역개

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 경제연구원.”과 “농정연구센터. 2004. 농 개발의 종

합  략에 한 연구.”, “박경. 2006. 농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체계 개편방안. 농

정연구. 18. 91-110.”등을 참조할 수 있다. 

25) 농 진흥청이 설립되기 이  이와 련한 군정의 의견은 경향신문(1962. 1. 30-본

지를 통한 공개건의에 최고회의 공개답변(3))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6) 2010년 국무총리실 국 체험마을 운 실태 조사(한국농어민신문 2010. 5. 21), 

2012년 산림청 산 생태마을 운 실태 국정감사 자료(2012. 10. 22 새 리당 홍문

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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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 2003b). 결국 자율성을 통한 ‘성장 지향 인 농민’은 발생하기 어

려웠다. 

과거부터 지속 으로 제기되어온 동일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향후 추진 계획되는 사업에 한 철 한 분

석과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과거 집행된 사업에 한 기록유지와 리를 

통한 체계  분석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앙과 도 단  사업백서

를 작성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지역과 마을마다 추진여건이 달라 사업

의 진행과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련 연구와 모니터링이 

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부재와 토론회와 논문(보고서)생산 

등의 빈약성은 심각한 수 (구자인, 2006)이다. 1962년 ｢보고가는 마을｣

운동을 추진하면서 북도의 슬로건은 “살아있는 마을은 자꾸 변해간다”

이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마을’로 발 하고 유지하기 한 기본원칙은 

50여년 과 재는 차이가 없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

아있지 않을 뿐이다. 

본 연구는 향후 농 지역개발사를 정립하는데 기 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나, 과거 자료의 발굴과 함께 당시 부락에서 사업

을 추진하 던 ｢농 의 등불｣이라고 칭해졌던 마을 지도자들에 한 구

술 자료를 시 히 수집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고, 마을에서 직  사

업을 추진했던 농민들의 을 기록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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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Bogoganeun Maeul Movement’ 

which was drived by Jellabuk-do province at 1962. and to ascertain 

historical meaning of its among history of Korea rural development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insanghwal movement’,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Jaegungukmin movement’. 

It was found that 4,031 Maeul was designated a Bogaganeun Maeul 

at 1962. and leader of its village got an appointment as ‘light of rural’ 

by province administration. 

This study was found that the historical meaning that even if it was 

in theoretically and administrative frame. Bogaganeun Maeul was a 

self-regulating first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that was drived 

by Jeollabuk-do and starting point of model of ‘Mobum Burak’. 

Besides Bogaganeun Maeul was tourism village for an inspection 

and learning by observation. and first article that ‘Sightseeing village’ 

word appeared initially in the newspaper. 

key words : Bogoganeun Maeul, Sinsanghwal Movement,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Jaegungukmi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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